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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mplestay, as a traditional Korean cultural tourism resource, might provide 

beneficial experiences and socio-psychological effects to its' participant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explored the templestay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 socio-psychological effects of the experiences. Data were 

collected from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27 participants of four different 

templestay programs from January to March 2009. Results showed that 

nature, buddhist monks, buddhism ritual and life, and cultural events sparked 

the participant's templestay experiences.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experience dimensions of the templestay participants included interaction with 

nature, self-development, education, and relaxation. Furthermor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ree different aspects of short term templestay effects(i.e., 

affective competency, cognitive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Findings from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templestay might 

contributed the participants' personal growth(improvement of the personal 

competency). But it also might contribute to the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improvement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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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템플스테이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수요증가의 이면에는 템플스테이의 독특

한 체험 가치와 해당 체험이 참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한다. 참가자

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체험의 결과 혹은 효과에 대한 

지각을 통해 템플스테이 전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주체들이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거나 수요자

의 욕구에 맞게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에서 얻게 되는 체

험의 내용과 템플스테이 체험의 순기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템플스테이체험의 내용을 탐색하기에 앞서 여가관광체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체험의 구조와 관련해 감정을 체험의 핵심속성으로 보고 접근한 연

구와 체험을 인지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연구로 크게 구분되지만, 어떤 사건

(event)을 지각할 경우 인지적 판단과 더불어 동시에 감정반응이 유발된다고 이

해할 경우 심리적 체험을 인지적 체험과 감정의 이중구조로 파악하는 관점이 설득

력을 얻을 수 있다(성영신 등, 1996). 또한 여가관광체험은 사회적/자연적 환경

자극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Fredrickson & Anderson, 1999; Lee & 

Shafer, 2002; Lee et al., 2005), 여가관광체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해

당 체험을 유발하는 자극 및 맥락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가관광체

험의 순기능으로 개인적 역량의 강화(Russell, 1996), 사회․심리적 능력향상

(성영신 등, 1996), 그리고 삶의 질 향상(Mannell & Kleiber, 1997; 성영신 

등, 1996) 등이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템플스테이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은 

물론 해당 체험으로부터 유발되는 개인적,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접근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템플스테이 체험이 유발되는 맥락과 체험의 내용(e.g. 인지적 

측면 및 정서적 측면)을 도출하고 이러한 체험의 결과로 참가자들이 얻게 되는 효

과가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심리적 체험의 내용

과 효과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면접기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템플스테이 체험과 체험의 결과에 대해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직접 추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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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여가관광체험

인간은 사회적 혹은 자연적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며, 이 과

정에서 사회적/자연적 환경자극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자극이 여가관광체

험의 핵심 구성요소 혹은 주요 전제이다. 가령 Chhetri et al.(2004)은 여가관

광체험이 사회적/자연적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감각적 정보를 지각하는 과정을 통

해 발생한다는 환경-관광자의 상호작용 관점을 제안하였으며, Farber & 

Hall(2007)의 연구에서도 자연경관,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생경관, 사회적 상호

작용 등 사회적/환경적 자극요인이 관광자의 이색체험의 주요 전제임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각과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여가관광체험의 핵심 혹은 전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여가관광체험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존

재한다. 우선 감정, 느낌, 무드 등 정서적 상태를 통해 여가관광체험의 심리적 측

면을 이해하는 것이다(Hull Ⅳ et al., 1996; Hull Ⅳ & Stewart, 1995; Lee 

et al., 1994).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여가관광 참가자들의 감정, 느낌 혹은 무드

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여가관광체험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관광

활동의 특성상 참가자는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동기나 기

대를 벗어나는 다양하고 일시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 체험의 구체적인 수

준을 파악함으로써 여가관광체험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강윤진 등, 2008; 

Arnould & Price, 1993; Farber & Hall, 2007: 249).

다른 관점은 여가관광체험의 심리적 측면을 정서적 체험측면과 더불어 인지적 

체험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심리적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며, 이는 정서

적 체험의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성영신 등(1996)은 여가관광체험을 인지적․정서적 심리상태로 규정하

고 일탈감, 신기성, 긴장해소, 지적/신체적 다양감, 유능감, 성취감, 사회적교류

감, 자기향상 등 인지적 체험측면과 더불어 재미, 즐거움, 편안함 등 정서적 체험

이 여가관광활동을 통해 유발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고동우(1998)는 관광

체험의 구성 개념에 대해, ‘관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물리적․추상적 사물

이나 현상을 접하게 되며, 그때마다 심리적 반응으로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느

낌 및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반응을 지각하는 것’을 관광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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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훈(2006)도 축제체험의 심리적 정서를 설명하면서 성영

신 등(1996)의 관점에 따라 축제체험의 심리적 관계 및 축제체험의 개념적 모형

을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흐름은 여가관광체험을 포괄적인 심리적 체

험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여가관광

체험은 자연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을 포괄하는 심리적 체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 체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들러서야 템플스테이 체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으며, 아직 연구의 양과 질적 면에서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전병길․정윤조

(2008)는 템플스테이 체험과정에서 사찰환경의 구성요소가 참가자들의 체험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체험활동에서 지각되는 사회적/자연적 

환경자극과 감정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즉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은 스님, 동료, 그리고 다른 참가자 상호간의 교류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으로부터의 자극을 지각하는 것은 물론, 

산사 내․외부의 자연적 환경(nature environment) 자극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심리적 반응(예: 즐거움, 행복, 편안함 등)을 얻는 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정윤조․전병길(2009)은 후속 연구에서를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인지적 체

험 측면과 정서적 측면 체험의 이중 구조로 이해하고 두 체험 측면 간의 인과관계

를 실증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심리적 측면을 보다 정교하게 구조화시킨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체험 측면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성장감, 

자연동화감, 그리고 대인교류감을 경험하게 되며, 템플스테이 특성 상 이완

(relaxation)이라는 정서적 체험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여타의 

활동지향적인 여가관광활동들이 자유감, 유능감, 신체적 역동감, 모험감 등의 활

동지향적 체험을 제공하는 반면, 템플스테이 체험의 중심에는 자기성장감, 자연동

화감, 대인교류감, 그리고 이완 등 정적 측면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주로 도심과 격리된 산사에서 이루어져 참가자들은 대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

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식을 추구하게 된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활동지향적 여가활

동(예: 스키나 등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자연감이나 자연 정복감과 같은 배

타적 자연체험과는 다른 정적인 측면의 자연동화나 자연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한편 정윤조․전병길(2009)에 의하면 대인교류감은 템플스테이의 중요한 인

지적 체험요소이며, 템플스테이 기간 가족 및 동료 혹은 스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 가능한 지식공유와 긍정적인 심리적 교감을 포함한다. 또한 그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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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하면, 템플스테이 체험의 핵심요소는 ‘자기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템플스

테이를 통해 일상의 번뇌와 욕심을 잠시 잊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이해

할 수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가관광체험의 효과

여가관광활동의 효과를 밝히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여가관광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의 정도는 여가관광활동에 참가하거나 해당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 보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가관광연구들은 활동의 결과, 

즉 여가관광활동의 순기능을 밝히는데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개의 연구들은 

특정 여가관광활동을 지속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가관광만족을 언급해왔지만 여가

관광만족은 반복적인 여가관광활동 참여현상을 근본적으로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여가관광활동의 효과에 주목한 연구자들에 의해 여가관광체험의 순기능으로 개

인적 역량의 강화, 사회․심리적 능력향상,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론적 수준

에서 논의되었다(성영신 등, 1996; Mannell & Kleiber, 1997; Russell, 

1996). 가령 성영신 등(1996)은 여가관광활동의 효과를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

서 구분하고, 단기적 효과로 신체적 능력,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및 사회적 능

력이 함양되며 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단기적 효과가 누적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삶

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여가관광활동의 결과로 신체적 능력의 향상은 휴

식을 통한 육체적 긴장감 해소, 피로회복을 통한 신체의 재충전, 건강 유지 및 운

동능력 향상 등을 의미한다(성영신 등, 1996: 34). 인지적 능력의 향상은 일련의 

여가관광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 유능감,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성 증진과 관

련되며, 정서적 능력은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정서의 생산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능력의 향상은 여가관광활동과정에서 가능한 대인

관계 기술 습득, 사회적 역할 이해, 사회 정체성 확립, 대인 유대감 형성 등 사회

화 능력의 함양을 의미한다(고동우, 2008: 6).

근래에 들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

심리적 능력과 삶의 질의 연관성이 소개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차원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차원인 정적/부적 정서반응으로 구성된 개념(Diener et al., 

1999)인 반면,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이 담고 있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

의 차원을 넘어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삶의 질로 확

장한 개념으로 포괄적인 사회․심리적 능력과 삶의 질사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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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결시켜준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하면 여가관광활동체험은 개인 및 사회․심리적 능력을 향

상시켜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는 물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게 된다. 구

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을 고려할 때 여가관광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혹은 재미,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 체험은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게 된다. 또

한 여가관광체험을 통한 자기 유능감, 통제감, 자기 결정감과 같은 바람직한 인지 

능력의 결과는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이나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며(고동

우, 2008: 5), 이러한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성 및 자아실현은 심리적 안녕감의 

결정요인이다(원두리․김교헌, 2006; Ryff, 1989). 따라서 여가관광체험을 통

한 심리적 능력 함양은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능력 또한 삶

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높은 애착 및 관계성과 같은 대인관계의 질은 주관

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원두리․김교헌, 

2006; Ryan & Deci, 2001). 사회적 교류를 통한 사회적 능력 향상이 여가관광

활동의 주요 기능이 되기 때문에(Mannell & Kleiber, 1997; Russell, 1996), 

여가관광활동을 통한 사회적 능력 향상은 삶의 질을 고양시키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심리적 체험의 내용과 효과를 효과적으

로 추출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미 구조화 되고 조작적으로 정의된 도구가 설정되

어 있는 양적 연구방법에 비해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포괄

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된 현상에 대한 어떠한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를 탐구

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로부터 연구의 틀을 체험의 맥락(자극) → 체험의 내용(인

지적/정서적 반응) → 체험의 결과(효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의 틀을 구

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어떤 인지적 체험(e.g. 자유감, 일탈감, 유능감, 

성취감, 신기함 등)이 어떤 맥락과 자극에 의해서 도출되는지, 인지적 체험과 함께 

수반되는 정서적 체험(e.g. 즐거움, 행복, 편안함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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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어떠한 사회․심리적 역량의 증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문 내용은 템플스테이 기간 체험의 내용 및 참가활동에서 나타난 심리적 상

태, 체험을 유발시킨 주요 계기, 해당 체험에서의 정서적 상태, 템플스테이 체험으

로 인한 개인적 상태 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면담과정에서 면담내용이 본 

연구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현상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과 기술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2. 자료수집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100여 곳에 이른다(불교문화사업단 2010). 

2008년 말 기준 2년 이상 운영하고 평균 1,000명 이상의 참가자 실적을 나타낸 

주요 30개 사찰을 선별하고 각 사찰에 면접조사 의뢰를 요청하였다(2009년 불교

문화사업단 내부보고서 중 운영사찰 현황자료참조). 이 중 면접조사를 수락한 마

곡사, 법흥사, 백담사, 월정사 등 네 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면

접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들 사찰들은 1박 2일 및 2박 3일의 기본 템플스테이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사찰 모두 도심권과는 격리된 산사(山寺)라는 점에

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한편 네 사찰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체류기간 불교의

식과 생활(e.g. 새벽 및 저녁 예불, 참선, 108배, 울력, 공양 등)을 기본으로 스님

과의 다담, 전나무숲길명상포행 및 암자순례(월정사), 탑돌이(백담사), 차훈명상

(백담사), 타종체험(백담사/마곡사), 만다라만들기(법흥사), 108염주꿰기(마곡

사), 유언장쓰기, 눈가리고 징검다리건너기(마곡사), 꿈낭주머니 만들기 및 걸기

(법흥사)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사찰의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운영사찰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반적인 템플스테이 체험 내용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해당 템플스테이에 직접 참여하여 면

접 참여자와의 친분 및 신뢰를 구축하였다. 집단면접은 템플스테이 퇴소식 후 면

담조사를 수락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찰 주변의 음식점과 찻집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2009년 1월 7일부터 2009년 3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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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평가

면접조사를 통해 확보된 녹취자료는 연구자와 박사과정 학생 2인 등 총 3명에 

의해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와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을 각자가 추출한 

후, 내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집단토론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의 질적 연구처럼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함으로써 선(先)분석된 내용/틀과 수

집된 자료를 비교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

의 맥락, 내용의 범주화 및 세부내용 분류, 체험효과에 대한 범주화 및 세부내용 

분류 등의 연구결과가 정리되었다. 

한편 질적 연구는 자료의 해석 및 기술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과학적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연구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는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중요

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

담 참여자의 지각과 경험이 지니는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과정을 거쳤다. 즉 참여자에게 면담 녹취내용과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지각 및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참여자 확인은 해당 참여자의 녹취에 대한 분석

을 완료한 후 E-mail을 통해 전달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둘째,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연구 상황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applicability)한지에 관한 것이다. 적용가능성은 자료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할 경우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사찰

컨설팅 및 현장지원을 담당하는 팀원 2명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그 내용이 의미 있고 일반적인 템플스테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결

과인지를 검증하였다. 2명의 팀원들은 전반적으로 적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양적연구의 신뢰도와 같이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연구책임자와 박사과정 학생 2인 등 총 3인이 각자 원 자료를 분석한 후 공

동토의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자간 일치도는 약 85%였으며, 불일치

된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여가학 및 심리학분야에서 질

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문교수 2인에 의한 동료검사(peer review)를 통

해 연구결과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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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면접참여자의 특성

면접참여자는 마곡사, 법흥사, 백담사, 월정사 등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총 2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1월 7일부터 2009년 2월 15일 사이에 네 개 운

영사찰 템플스테이 참가자 27인의 실제 체험내용과 체험효과를 표적집단면접에 

의해 파악하였다. 면접참여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 개인특성은 <표 1>과 같다.

ID 사찰명 성별 연령 직업 비고

MF1 마곡사 여 30대 무직 -

MF2 마곡사 여 30대 전문직 -

MF3 마곡사 여 20대 학생 -

MF4 마곡사 여 50대 주부 -

MF5 마곡사 여 30대 회사원 -

MF6 마곡사 여 30대 전문직 -

MF7 마곡사 여 30대 회사원 -

BF1 법흥사 남 40대 교수 후속 인터뷰실시

BF2 법흥사 여 10대 학생 -

BF3 법흥사 여 40대 초등교사 -

BF4 법흥사 남 40대 자영업 후속 인터뷰실시

BF5 법흥사 여 40대 시민운동가 후속 인터뷰실시

BF6 법흥사 남 40대 건축업 후속 인터뷰실시

BF7 법흥사 남 30대 중등교사 후속 인터뷰실시

PF1 백담사 남 20대 회사원 후속 인터뷰실시

PF2 백담사 남 30대 전문직 후속 인터뷰실시

PF3 백담사 남 60대 전문직 후속 인터뷰실시

PF4 백담사 남 20대 학생 -

PF5 백담사 여 30대 전문직 후속 인터뷰실시

PF6 백담사 여 30대 회사원 -

PF7 백담사 여 30대 전문직 -

PF8 백담사 여 50대 주부 -

WF1 월정사 남 30대 회사원 후속 인터뷰실시

WF2 월정사 여 20대 전문직 후속 인터뷰실시

WF3 월정사 여 20대 학생(대학원) 후속 인터뷰실시

WF4 월정사 여 30대 회사원 후속 인터뷰실시

WF5 월정사 여 30대 회사원 -

<표 1> 면접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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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분석결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들은 내

용분석을 통해 3단계로 템플스테이 체험 구성요소를 나누었다. 이는 본 연구의 틀

인 ‘체험의 맥락(자극) → 체험의 내용(인지적/정서적 반응) → 체험의 결과(효

과)’를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 2>와 같이, 템플스테이 체험의 구성요소를 단

계별로 자극/계기, 내용, 효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하

위요소들을 정리하였다. 

<표 2> 내용분석결과: 템플스테이 체험의 구성요소

자극/계기 내용 효과

<자연>

*전나무숲길명상포행

*암자순례

<자연교류체험>

 아름다움, 매력성, 평화, 

현실도피, 일체감(동화), 

절대적 힘에 대한 의지

<자기성장체험>

 반성, 회고, 한계인식, 

깨달음, 자기성찰, 

자아극복(자기갱신), 타인에 

대한 이해 

<휴식체험>

 이완, 마음의 평온, 

일상탈출(해방감)

<교육체험>

 학습, 지식확충

<정서적 역량함양>

 즐거움, 행복, 정신적 회복, 

마음의 치유(스트레스해소) 

<인지적 역량함양>

 자기인식, 자신감, 

자기존중감, 자아향상

<사회적 역량함양>

 삶의 태도 변화, 소속감, 

타인에 대한 배려, 이타심, 

공동체의식

<스님>

*스님과의 다담 및 만남

*스님과의 포행

<불교의식 및 생활>

*저녁 및 새벽예불 

*108배 *울력 *참선

*발우공양

<이벤트>

*탑돌이 *차훈명상 

*타종체험 *만다라만들기 

*108염주꿰기 *유언장쓰기

*눈가리고 징검다리건너기

*꿈낭(주머니)걸기

주: * 는 법흥사, 마곡사, 월정사, 백담사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

우선 체험의 출발점으로 자극/계기는 템플스테이 체험을 촉발시키는 맥락

(context)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크게 사찰 경내·외의 자연환경, 참가자들이 접

하게 되는 스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의식(Buddhist ritual) 및 생활, 그리

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이벤트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불교의식 및 

생활은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이 사찰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불교의례와 스님

들의 기본 생활(e.g. 예불, 108배, 울력, 참선, 발우공양)을 말한다. 

한편 템플스테이 체험의 내용은 템플스테이가 포함하는 다양한 자극/계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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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촉발되는 참가자들의 행위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측면의 반응들로, 내용

분석 결과 템플스테이 체험내용은 크게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체험, 휴식체험, 

교육체험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연교류체험은 사찰 경내·외의 자연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서적 반응(e.g. 아름다움, 평화로움 등)과 인지

적 반응(e.g. 현실도피, 일체감, 절대적 힘에 대한 의지) 들을 포함한다. 특히 자

기성장체험은 템플스테이 기간 자연, 스님, 불교의식 및 생활, 그리고 이벤트 등 

거의 모든 자극/계기에 의해 유발되는 가장 두드러진 정신적 체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기반성, 자기한계인식, 자기성찰 등을 경험하고 나아가 깨

달음 및 자기갱신의 기회를 얻었다. 휴식체험 또한 템플스테이의 핵심체험으로 나

타났다. 참가자들은 자연과의 상호작용과 불교의식 및 생활을 통해 정서적으로 이

완(relaxation)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더불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교

육체험이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불교의식 및 생활, 이벤트를 통해 불교관련 지식 

확충은 물론 개인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의 기회

(e.g. 음식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을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획득한 체

험의 효과를 추출하였다. 기존 여가체험의 효과와 유사한 범주인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증진으로 템플스테이 체험효과를 함축할 수 있었다. 정서적 

역량의 함양은 즐거움, 행복감과 같은 정(正)적 정서의 충전과 스트레스 해소로부

터의 정신적 회복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반면, 인지적 역량의 함양은 템플스테

이 체험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인식, 자신감, 자기 존중감, 그리고 자아향상감

의 증진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량의 함양은 템플스테이 체험활동 특히 자기성장체

험을 통해 삶의 태도 변화,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이타심 증진 등 개인의 

사회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포함한다.

1) 템플스테이체험의 내용

가. 자연교류체험

사찰 경내·외 자연적 환경들은 체험자들의 경험을 유발하는 주요 자극요인이며, 

해당 사찰에 체류하는 동안 자연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과 심리적인 교

감을 하였다. 특히 일상 및 도심을 떠나 잔잔한 자연의 매력에 도취되는 것 자체만

으로도 템플스테이 참가의 주요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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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맑은 공기 안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이것

만의(템플스테이라는 의미)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MF5)

자연경관도 좋고...이번 마곡사도 마찬가지로 주변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가을

에도 왔었지만 겨울은 어떨까 해서 호기심으로 온 것이거든요(MF1)

산사에 도착하니 흰 눈이 포근히 내려앉아 웅장한 건물 속에서도 오히려 잔잔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BF4)

답답한 도심공간에서 메마른 생활을 하던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

경내․ 외의 자연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에 대한 동경심과 고향과 같은 포

근함을 체험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부 참가자는 자연에 동화되어 마치 자연과의 

일체감(wholeness)을 체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나무 

숲 같은 것도 절이랑 가까이 있어서 좋았고요. 밤에 들어오는 길에 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런 환경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보기 쉽

지 않은 것들을 보니까 감동이더라고요(WF5).

저는 어제 누워서 방에 불을 껐는데,그냥 밖에서 자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기하

게도. 주변에 집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연과 다 동화된다. 그

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그런 느낌이...(WF1)

이와 같이 템플스테이의 자연교류체험이 지니는 특성은 자연정복감((성영신 등, 

1996b)이나 자연에 대한 경외 및 의지(fear, letting go, power greater than 

self: Schmidt & Little, 2007)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자연교류체험과는 구분된

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정복감이 자연에 대한 경외, 그러한 대상에 대한 정복, 

그리고 결과로 자기향상감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반면, 템플스테이의 자연교류체

험은 자연에 대한 친근감, 애착, 일체감 등 정복의 대상이 아닌 교감의 대상으로서

의 자연관으로 볼 수 있다. 

나. 자기성장체험

선행연구들은 여가관광체험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 결과로 자아성찰, 

자기성장(self-growth), 자기인식(awareness), 자아갱신감(self-renewal) 등 

자기성장체험을 논의해왔다(Crompton, 1979; Roggenbuck et al., 1990; 

Schmidt & Little, 2007; Ward, 1999). 이러한 자기성장체험은 자신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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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템플스테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

히 반성, 회고, 자기한계의 인식, 깨달음, 자기성찰, 자기갱신, 타인에 대한 이해 

등 자기성장체험의 하위요소들이 템플스테이 기간 스님, 불교의식 및 생활, 그리

고 다양한 이벤트 등 자극/계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

회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밝게 만들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어요(MF2).

전나무 숲을 걸으면서...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현재하고 있는 고민,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등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WF3).

참가자들은 108배나 참선 등 기본적인 불교의식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

고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자신의 성장을 위한 깨달음을 획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8배를 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가족 사랑이나 친구나...여러 가지에 대

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 나름 작지만 자아성찰을 이루었습니다(WF1). 

제가 자존심이 센 편이어서...상대방을 막 깎아내리고 독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

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걸 지금 108배나 3000배를 통해서 마음을 

한 번 다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PF1).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있고...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MF3).

한편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자기성장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체험의 특성상 정신적인(spiritual) 

이벤트들이 많아 참가자들은 깨달음, 자기성찰과 같은 정신적인 결과들을 체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차훈명상, 유언장쓰기, 그리고 108염주꿰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성찰과 깨달음의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하였다.

제 성격 자체가 되게 시끄럽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먼저 말부터 하는 타입인데, 

차훈명상을 받고 나서는 그 동안에는 저 혼자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한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물에 투영되는 내 모습을 

느꼈었던 같습니다. 내가 생각을 담았던 것이나, 뉘우칠 수 있던 것 등 반성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죄 같은 것을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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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8). 

유언장 쓰면서 많이 깨닫기는 했거든요...좋은 마음을 찾아보게 되요(MF5).

염주도 세면서 한 알 한 알 끼고 차근히 해야 염주가 완성이 되듯 꿈이 한 걸음

씩 나가야 달성이 되는 거지, 확 오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BF3).

한편 한 참가자는 스님과의 다담(茶談)을 포함한 스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아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는 템플스테이 체험과

정에서 스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보살님이 아픈 곳을 너무 많이 감싸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래서 스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잘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BF6).

다. 교육체험

여가관광활동은 지적 욕구 충족과 지식 획득감을 체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

한다(Lounsbury & Polik, 1994; Ross & Iso-Ahola, 1991). 템플스테이 기

간 불교의식 및 생활, 이벤트 등의 자극/계기가 불교정신문화에 대한 지식 확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적 욕구충족 혹은 지식 획득감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다른 특정화된 체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종교라는 것 

다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뭔가 다르지 않을까...(PF3)

108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작은 거에도 하나하나 감사해야한다는...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WF2).

저는 여기에 와서 재미있었고...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BF4).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많이 했었

고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BF7).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책이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느껴보니

까 더욱 더 공감이 가고 이해되지 않던 부분도 다시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B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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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식 및 생활은 불교적 자연관과 절제된 생활 태도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령 발우공양은 참가자들에게 절제된 식습관과 음식에 대한 소중함

을 각인시켜, 여가활동이 지니는 학습 효과(Roggenbuck et al., 1990)가 템플

스테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스님도 참가자의 교육체험을 유발하는 자극/

계기가 되며, 실제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스님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라. 휴식체험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답답한 도심을 탈출하여 일상의 근심을 잠시 

잊게 해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

적으로 템플스테이 기간 자연환경과 불교의식 및 생활이 휴식체험의 주요한 계기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 참가자는 고향과 같은 친근한 자연환경으로부

터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치유가 가능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절을 생각하면 대개 조용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이 느끼고요. 외갓집 같고, 시골

과 같고 ,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 보는 것도 너무 친근하고 진짜 듣는 것

만으로도 자연적으로 마음이 치유가 되는 느낌이고, 편안하고 좋았어요(MF2).

법흥사는 사찰이기 보다는 편안하게 쉬고 명상을 갖게 하는 내 마음의 안식처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하룻밤을 포근하게 쉬고 갈 수 있었어요(BF4).

또한 참가자들은 사찰의 절제된 생활로부터 현실과의 단절이 가능하고, 따라서 

템플스테이 기간 일상을 잊고 심신의 휴식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에 가면 할 일도 많지만 하루 정도 핸드폰도 살짝 잊어보고 떠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PF2)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고 싶어서,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쉬고 

싶어서 왔거든요. 스스로 혼자 나를, 다른 내가 되어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하다보니까요... 와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편하게 쉬고, 마음적

으로 백지가 되어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 해준 거 같아요(WF2).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가장 주된 참가동기가 일상탈출 및 휴식이라고 보고되

고 있으며(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2010), 실제로 일부 사찰에서 ‘휴식형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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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테이’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식체험은 템플스테이 

체험의 핵심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템플스테이 체험의 효과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통해 참가자 개인의 정서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관광활동의 단기효과가 누적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가정을 고려한다면 템플스테이는 

궁극적으로 참가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정서적 역량 함양

자연과의 교감, 불교의식 및 생활, 다양한 이벤트(e.g. 탑돌이, 칭찬하기 등) 참

여,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서적 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평소 개인이 안고 있었던 갈

등, 불안, 우울 등 부적정서를 극복하게 되고 나아가 즐거움, 행복감과 같은 정적 

정서의 충전과 스트레스 해소로부터의 정신적 회복을 경험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칭찬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칭찬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PF2).

탑돌이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새벽 그 시간은 분명 자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남을 위해서...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깐 마음이 되게 좋고 

탑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PF7).

특히 자기성찰이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성장 체험은 체험의 단기적 효

과로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을 이끌게 된다. 아래의 사례는 자기성장체험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정신적 회복을 얻은 경우이다.

많은 것을 비우고, 새로운 걸 채우고, 저리고 아팠던 마음도 없어지고,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받았어요(MF4).

저는 저 자신보다는 딸 때문에, 딸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막 진짜 저리고 아

프더라구요. 그래서 왔는데...어제 저녁에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

게 꼬여있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MF4).

사찰경내·외의 자연적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얻게 되는 자연동화 체험과 휴식체

험도 직접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정화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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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켜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의 함양을 이끄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담사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동안 일과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잊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너무 아름다우니까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싶고 모든게 소중하다는 느낌이 즐거웠어요(PF5).

살아가면서 욕심없이 자연에서 주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

이 있다는 생각에 참 편안함을 느낍니다.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서는 조금 여유

가 생겼다는 것입니다(WF2).

템플스테이를 갔다 와서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작년 일 년 동안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BF4).

나. 사회적 역량 및 인지적 역량 함양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은 참가자의 삶의 태도 변화,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이타심 증진 등 사회관계 유지 및 강화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참가자 개인의 사회

적 역량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령 칭찬하기나 공동체프로그램을 체험한 참

가자들은 대인관계의 기술 향상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통해 개인의 사회화를 

함양시킨 것으로 보이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대인관계 기술과 대인 유대감 

형성을 위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 말씀에 스님이 코멘트 하신 것 중에 순간순간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저만 밑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낼 화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스

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솔직히 ‘덧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PF5).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체험한다는 게 훨씬 몸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프로

그램들이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뭘 찾는 그런거였잖아요, 이 좋은 프로그

램을 정말 내가 미워하는 직장 동료랑 같이 오면 안될까 생각해 봤어요...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MF5). 

한편 템플스테이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체험의 단기적 효과로 참가자들의 

자기인식, 자신감, 자기존중감, 자아향상감(self-enhancement: Fodness, 

1994)의 증진 등 인지적 역량의 함양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참가자들은 108배, 

108 염주꿰기와 같은 수행, 그리고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 이외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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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 자신감, 자기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템플스테이 프로그

램이 전반적으로 자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남들보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것도 있

었는데, 108배까지 하니까 저 스스로 대견스럽고 기분이 좋더라고요(BF4).

같은 108배를 할 때도 염주 꿰기를 하면서 어쨌든 내가 108배와 염주를 다 뀄

을 때 느끼는 성취감... 생기는 뿌듯함... 뭔가 완성된 것을 보면서 꿈이 될 수 

있겠다,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BF6).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불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굉

장히 자기 향상을 위해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했던 것 같아요(MF5).

칭찬하는 시간에 부처님처럼 앉아서 절 받는 것도 좋았지만...칭찬을 들으니깐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장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들었습니다(PF2). 

그 분들이 저에게 장점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되

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어서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해

서 정말 감사했고...(PF4)

3. 추가분석: 일상에서 나타난 템플스테이의 효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서적 역량, 사회적 역량, 그리고 인지적 

역량의 함양이 궁극적으로 참가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직접 확

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장기적인 여가관광활동의 축적

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회적인 템플스테이 체험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

자들이 체험의 내용과 느낌을 일상생활에 전이시키는지, 그리고 전이를 통해 자신

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삶의 질 향상 효과

를 간접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자료수집은 동일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약 한 달의 시간 간격을 두고 

체험 후에 이루어졌다. 포괄적인 체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템플스테이 체험내

용이 생활의 전반에 걸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행조사 

후 한 달의 시간 간격을 두고 면접을 시행하였다. 2009년 2월 10일부터 2009년 

3월 25일 사이에 총 13명을 대상으로 개인면접이 실시되었다(<표 1> 참조). 면접

의 질문내용은 템플스테이 참가 후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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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지(e.g. 사회․심리적 능력 향상, 삶의 태도 및 행동 변화) 등이었다.

우선 템플스테이 참가 후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깊어졌다

고 진술하였다. 이는 템플스테이 체험이 사회관계 측면, 특히 대인관계 기술 향상 

및 대인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나타난 대인관계 기

술향상과 유대감 증진은 주관적 웰빙 및 심리적 웰빙의 주요 구성차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Ryan & Deci, 2001).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

었거든요. 남의 칭찬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저를 칭찬 많이 해주

셨을 때 너무 감사한 그런 게 있잖아요...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또 다시 느꼈어요. 항상 감사하

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남들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일단은 보통 같으면 싫은 소리 할 부분을 싫은 소리를 안한다던

지! 저런 행동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지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해요(PF2).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저 사람

들이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해도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진로나 이런 게 매우 힘들었었는데, 대게 

느리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나만 힘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아직까지 그게 한 달 반 지났지만... 그 생각을 자주하고, 남

들한테 더 편안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PF5).

저와 우리의 가족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주변 분들을 가끔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이 잘 되었으며, 잘 되어야지!’하는 그런 마음을... 몇몇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분들이 

잘 돼야지, 이런 일이 잘 되어야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PF3).

솔직히 처음에는 내 자신의 내면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저는 

저 위주의 생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가족, 그

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지

내던 친구들도 연락해보고 더 교류를 쌓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자체만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WF1).

한 참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을 갖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삶의 통제력 및 자신감은 심리적 웰빙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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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성차원이다(Ryff, 1989).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소한 일도 침착하면서 꼼꼼하게 책임감을 가지

고 임한다는 칭찬을 듣네요... 다른 것보다 이전에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WF3).

또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이후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여유를 갖고 보다 삶을 

음미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사고

를 갖는 것은 물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의 와이프 경우 몸이 약한 사람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 NGO활동도 

하고 또 여러 일이 많은 데, 무리하게 하는 모습에…얼굴에 많이 짜증이...요즘

은 와이프가 에어로빅도 하고, 여유로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BF6).

하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

긴 한데..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이 생겼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짐을 느껴요.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과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대함을 느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쉽사리 지나는 

길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자연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WF2).

평소 성격이 급하고 무엇이든 빨리 처리하는 편이었는데요... 템플스테이 다녀

온 이후로 주위에서 느긋해졌다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전에는 조목조목 비판해서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다녀

온 후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하게 되었습니다(WF3).

결론적으로 실제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얻은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인 체험 효과를 삶의 현장 속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이 템플스테이 참가 후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로부터 템플스테이가 장기적 관점에서 참가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템플스테이 체험의 내용과 

효과를 질적연구방법에 의해서 탐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템플스테이 체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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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계기, 체험의 내용, 그리고 체험의 효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템플스테이 체험

을 촉발시키는 자극/계기는 사찰 경내·외의 자연환경,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

이 접하게 되는 스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의식(Buddhist ritual) 및 생활,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이벤트로 정리할 수 있었다. 둘째, 템플스

테이 체험내용은 크게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체험, 휴식체험, 교육체험으로 분류

되었다. 체험의 내용들은 참가자들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혜택이며 바로 템플스테

이에 참가하거나 참가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 보상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정윤조·전병길(2009)가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제안했던 자연동화체험, 대인교류

체험, 자기성장체험을 수정하고 보다 확장한 연구결과이다. 셋째, 템플스테이 체

험이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 인지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역량을 증진시

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가체험의 단기적 효과로 참가자들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증진을 논의해왔던 기존 여가 연구(e.g. 성영신 등, 1996)

의 주장과 그 맥을 함께하는 결과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템플스테

이 체험의 결과를 일상생활로 전이시키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템플스테이 체험이 

참가자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었다. 삶의 질 증진은 여가체험의 장기적 혹은 누적적 효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 활용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

는다. 학문적 수준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탐색적 수준에서 제안된 템플스테이 체

험의 자극/계기, 체험의 내용, 그리고 체험의 사회․심리적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여가관광체험에 

대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왔던 체험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 후 나타나게 되는 사회․심리적 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템플스테이의 사회․심리적 효과를 종단적인 

실험연구(전후비교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연구가 가능하다. 

한편 실무적 활용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기성장, 자연교류, 교육, 

그리고 휴식 체험 등 주요 템플스테이 체험차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현재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에게 신기한 체험, 생소한 체험, 체험해 

볼 만한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본 연구를 통해 핵심 체

험차원과 체험의 순기능을 확인함으로써 템플스테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

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체험 및 체험의 효과를 유발하는 자극/계기(e.g. 자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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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불교의식 및 생활, 이벤트)를 정리하여, 해당 체험과 효과가 어떠한 자극/계기

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템플스테이 체험의 자극/계기는 운

영자(사찰)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자극/계기의 완급 조절을 통해 휴식

체험을 강화하거나 혹은 자기성장체험을 특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결과로 제공되는 템플스테이 체험의 자극/계기, 

주요 체험차원과 장·단기적인 효과는 향후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기준 

및 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학문적 수준 및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차원

의 여가관광체험효과를 일회적인 체험을 토대로 한 일상생활의 전이효과로 추론하

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템플스테이 체험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의 여부

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일상생활로의 전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템

플스테이 체험 1개월 후에 개인면접을 실시하였다. 1개월이라는 기간은 연구자들

의 편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설정한 기간이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편의추출형태의 한정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네 개의 사찰이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이고 면접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e.g. 성별, 나이, 직업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개별

사찰의 특성이나 면접대상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배경(e.g. 종교, 여가성향, 학력 

등)등을 엄밀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편의에 의해 참여자 확인, 동료 검사(peer review), 동료 

복명(peer debriefing) 등의 기법을 활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복수의 조사

자, 자료원, 조사방법에 의해 검토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 빽빽한 묘사

(thick description), 장기간의 현장조사, 연구자 반성, 공조(collaboration)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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